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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별로 제작된 전자재해지도의 구축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다수의 지자
체들이 전자재해지도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지만, 단순한 기능만을 제공하거나 서비스의 활용이 

저조하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survey problems and implementation states of electronic disaster map which is made each local 
self-government as a unit. If many local self-governments establish and service a electronic disaster map, they 
only provide simple functions and low utilization ratio. We know the these causes and research for improv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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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지구 온난화에 따른 태풍, 지진, 해일, 풍해, 수
해 등 자연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

리나라 또한 이러한 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고 해마다 발생하는 풍 수해로 인한 재해
는 많은 인적, 물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1].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재해지도 구축현황을 알아보
고 개선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매년 수해흔적조사를 

수행하면서 침수 흔적도를 작성하였고, 소방방재

청에서 2006년도에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
한 지침을 제정, 고시하여 지자체가 침수 흔적도

를 비롯하여 침수 예상도와 재해정보지도 등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5]. 우리나라는 주
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풍 수해에 의한 피

해가 지진, 해일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

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재해는 하천범람과 도
로 침수 그리고 산사태 등이 될 수 있다[2].
 이에 따라 재해지도는 풍수해에 관한 정보를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 춘계종합학술대회

- 832 -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초기 재해지도는 그림 
이미지 파일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정도에 불

과하였지만 IT 기술이 융합된 최근 재해지도는 

GIS 및 웹서비스 기술이 적용되어 하나의 지도 
위에서 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

게 제공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기 재

해지도와 최근 개선된 재해지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해지도

[그림 1]의 (a)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북 김제시

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는 지도위에 집중호

우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침수지역과 산사태
지역을 보여주고 있다[4]. 김제시와 같이 대부분 

각 시/군,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에서 전자

재해지도가 아닌 종이 재해지도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해지도는 대략적인 침수

지역과 산사태지역, 평균 강우량지역, 대피소 등 

간략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정보 부실 및 일반 
사용자가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림 1]의 (b)은 부산광역시에서 서비스하고 있

는 부산시 풍수해이력표출시스템이다[6]. 피해 
이력을 날짜, 지역 등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

고 CCTV가 설치된 지역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

다는 점이 특징이다. GIS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력 정보를 지도와 함께 확인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GIS를 기반으로 한 전자재해지도는 
충남재해대책본부 등에서 제공하고 있으며[3], 
서비스하고 있는 기능은 기존의 종이재해지도 

기능 외에 강우량에 따른 침수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대피 장소 및 이동경로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러나 충남재해대책본부처럼 GIS를 기반으로 
제작된 전자재해지도를 서비스하는 지자체는 많

지 않으며, 구축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개선과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구축된 전자재해지도의 개선방안

전자재해지도는 풍수해는 물론 원전폭발과 같은 
대형 인적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시민들에게 빠
른 대피경로 및 평소 주요 대피소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지자체는 시민
들에게 재난 발생 시 어떤 정보를 활용하여 가
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신속한 대응방안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전자재해지도를 구축하는 것이 반
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는 다음
의 내용들을 고려하여 전자재해지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는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웹기반의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이고, 둘째는 지속적인 정보갱신을 통하여 신뢰
성 있는 정보를 가공하여 시민들에게 실시간으
로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는 시민들이 구축된 전
자재해지도를 신뢰하고 항상 관심을 가질 수 있
도록 재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서비스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 지자
체별로 어떤 방법으로 재해정보를 신속하게 제
공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어떻게 정보를 서비스
할 것인지에 대한 자체연구가 필요하다.
 

. 결론

 전자재해지도 구축은 각 지자체가 재해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에

도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다. 정부는 물론 지자
체는 시민들의 안전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구

축 및 서비스되고 있는 전자재해지도의 현황을 
알아보고, 기 구축된 전자재해지도의 현황과 문

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

트폰의 활발한 사용으로 기존의 전자재해지도 
서비스 외에 스마트 앱 기반 모바일 재해정보도 

함께 서비스하는 모바일 전자재해지도 구축은 

각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할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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